이마주야시키 노부칸

　이마주야시키 노부칸은 과거 양조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재생하여 일본의 고전 무용인 ‘노(能)’와 나가하마와의 관계, 그리고 ‘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노(能)’를 콘셉트로 2011년에 개관했습니다. 정교하게 리모델링된 건물 내에는 가면이나 의상, 악기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

　박물관의 가면 컬렉션에는 몇 세기나 전에 만들어진 실물 가면과 유명한 가면의 모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1층 중앙에 있는 방에는 실제의 절반 크기의 노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음악 퍼포먼스나 영창, 춤 등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므로 꼭 참가해 보시거나 무대에 올라가 보십시오. 2층에는 노 공연을 하는 노가쿠도에서 사용되는 소도구와 악기, 의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

　노와 그 전신인 사루가쿠(猿楽)는 오미국(현재의 시가현)에 깊이 뿌리내렸으며, 이 지역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사루가쿠 극단의 거점이 되었습니다. 이 양조장은 16세기 후반에 나가하마라는 지역이 창설됐을 때부터 나가하마에 살았던 저명한 상가이자 양조장이기도 했던 이마무라 가문이 소유한 전통적인 상가의 일부입니다.
